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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  약 :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, 도덕적 고뇌가 인간중심돌봄의 관계를 확인하고, 
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 D시와 G도 소재 요양병원에서 현재 
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.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총 154명을 SPSS 
25.0로 분석하였다. 간호근무환경은 2.42점, 도덕적 고뇌는 3.27점, 인간중심돌봄은 3.60점이었다. 인간중
심돌봄의 영향요인은 간호근무환경, 도덕적 고뇌로 나타났다.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증
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도덕적 고뇌
의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. 

주제어 : 인간중심돌봄, 간호근무환경, 도덕적 고뇌, 요양병원, 간호사

  Abstract :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, moral distress, 
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rson-centered care and the experience of person-centered care among 
nurses working in a long-term care hospitals. 154 nurses who was working in long-term care 
hospitals in D city and G province were evaluated. Date were collected from May 1st to 31th, 2020 
and analyzed using the SPSS/WIN 25.0 program. The mean score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was 
2.42, the moral distress was 3.27, and person-centered care was 3.60. Person-centered care showed 
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moral distress(r=.53, p<.001) and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
correlations with nursing practice environment(r=.32, p<.001).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
factors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d person-centered care wer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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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ral distress. Therefore, in order to increase person-centered care,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
improve th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reduce moral disgtress are required for nurses working 
in long-term care hospitals.

Keywords : Person-centered care, Nursing practice environment, Moral distress, Long-term care 
hospital, Nurses

1. 서 론
  
  2026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을 21.1%로 
예상하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. 이러한 
변화는 2010년 782개이던 요양병원이 2020년 현
재 1,529개로 약 2배 증가하였다[1]. 요양병원의 
증가는 그동안 열악한 운영실태와 입원환자에 대
한 부적절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
면서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인간중심돌봄에 관심
이 높아지고 있다[2,3]. 
  인간중심돌봄은 공급자 중심의 돌봄 방식에서 
벗어난 수요자 중심변화로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
질 향상으로 간호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
[3,4].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 인지기능장애를 가
진 환자로 가정에서보다 입원하면서 신체적 공격
성, 부적절한 행동, 불안, 우울감 등의 행동심리
증상이 70-90% 이상 높게 보고된다[5]. 이러한 
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다수의 환자안전
을 간호사는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[5,6]. 
  현재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 치료의 주요인력으
로 뽑도 있다[7]. 하지만, 현재 요양병원의 간호 
인력은 간호사의 2/3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
제도로 표면적으로는 간호 인력이 충분해 보이고 
있다[9]. 그러나 실질적인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
는 인력은 타 종별 의료기관보다 부족하여 간호
사 자신의 올바른 판단으로 간호업무 수행과 대
처가 어려워 간호사의 간호업무부담은 더욱 높아
지고 있다[7,8]. 요양병원 간호사는 이러한 간호
근무환경 속에서 높은 업무 부담감과 근무 의욕 
저하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부담감에 소진과 
이직을 고민하며 환자 간호서비스에 부정적인 영
향을 미치고 있다[10]. 또한, 요양병원 간호사는 
환자의 안전과 간호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의 자
율성 제한, 환자 인권 침해와 같은 윤리적 상황
에서 간호사 자신이 내리는 올바른 판단과 다른 
간호 수행을 요구받거나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
경에서 나타나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심리적 갈등

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덕적 고뇌라고 한다
[11,12]. 간호사 자신이 내린 올바른 판단을 수행
하기 어려운 간호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불안, 
분노, 우울, 소진 등의 도덕적 고뇌가나타나 이러
한 증상은 요양병원 환자의 인간중심돌봄에 부정
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  그래서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
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적 고뇌와 
간호근무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. 

2. 연구방법 

2.1. 연구설계

 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파악하기 
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 

2.2.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

  본 연구 대상자는 D시 요양병원 2곳과 G도 소재 
요양병원 3곳에서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간호
사로 하였다. 3개월 동안의 근무경험으로 조직에서
의 근무 태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기 때
문이다[11]. 표본 수는 G*power 3.1.9을 이용하여 
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.05, 중간효과크
기, 검정력 .90,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를 포함 
11개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52명이었고, 탈락
률 10-20%을 고려한 182부를 배부하여 170부
(93%)가 수거되었다. 
 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자
료수집 시행 전 해당 병원 부서장에게 연구목적 설
명 후 승인을 받은 후,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연구자
가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후 서명동의
를 받고 설문지가 포함된 밀봉된 봉투로 배부되었
으며, 불성실하거나 미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154
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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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. 연구도구

  2.3.1. 도덕적 고뇌

  본 연구에서는 Hamric 등[12]이 개발한 
MDS-R Nurse Questionnaire [Adult]를 Chae 
등이 한국어판인 도덕적 고뇌 도구(KMDS-R) 
[14]를 사용하였다. 무의미한 돌봄(5문항), 간호실
무(5문항), 기관 및 상황적 요인(4문항), 윤리적 
문제를 주장하는데 대한 제약(3문항), 의사실무(4
문항)의 총 21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
었다. 각 문항에서 도덕적 고뇌의 빈도(0-4)와 
불편함(강도)의 정도(0-4)를 측정하여 문항별 도
덕적 고뇌 빈도 점수와 불편함의 정도를 곱하고 
각 문항별로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하며 점수가 
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큰 것을 의미한다. Chae 
등의 연구[14]에서 Cronbach’s alpha는 .91이었
고, 본 연구에서는 .85이었다

  2.3.2. 간호근무환경 
  본 연구에서는 Lake[15]가 개발한 Practice 
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
Index(PES-NWI)를 Cho 등[16]이 한국어판 간
호 근무환경으로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본 
도구는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, 양질의 간호를 
위한 기반, 간호관리자의 능력ㆍ리더십ㆍ간호사에 
의한 지지,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, 간호사와 
의사의 협력관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총 29문
항이다. ‘전혀 그렇지 않다.’ 1점에서 ‘매우 그렇
다.’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가 간호근무
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. 
Cho 등[16]의 연구에서는 Cronbach's alpha는. 
93이었고, 본 연구에서는 .97이었다.

  2.3.3 인간중심돌봄
  본 연구에서는 Edvardsson 등[17]의 인간중심 
돌봄 사정도구(person-centered care assessment 
tool; P-CAT)를 Tak 등[18]이 한국어로 번역한 
도구를 사용하였다. 개별화된 돌봄(7문항), 조직 
및 환경적 지지(6문항)로 구성된 총 13문항이다. 
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에서 ‘매우 그렇다’ 5점이
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 돌봄 정도가 높은 
것을 의미한다. Tak 등[18]의 연구에서 
Cronbach's alpha는 .86이었고, 본 연구에서는 
.88이었다. 

2.4. 자료분석

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.0으로 분석
하였다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, 백분율을 
구하였고, 변수 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
하였으며, 차이는 t-test, ANOVA로 분석하였다. 
사후분석은 Scheffe`s test를 시행하였다. 각 변수의 
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
인하였고,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
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
하였다. 

2.5. 윤리적 고려

  본 연구 대상자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 서면화
된 연구설명서를 통하여 연구목적, 10-15분의 소
요시간, 설문의 익명 보장, 연구 참여 중 원하지 
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 가능성을 제시하였고, 
여기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서면 
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자가기입식 설문조사를 
시행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
3.1.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

  연구 대상자 연령은 50대 이상이 33.1%로 가
장 많으며, 29세 이하가 19.5%로 가장 적었다. 
기혼이 65.6%, 전문대졸 34.4%, 일반간호사는 
74.7%이었다. 총 경력은 6-10년이 35.7%으로 
가장 높았고, 현 기관 경력은 3년 미만이 56.5%
였으며, 병상 수는 200-299병상이 42.2%이 가장 
높았다[Table 1].
  일반적 특성과 도덕적 고뇌와 간호근무환경은 
차이를 보이지 않았고, 인간중심돌봄은 총 경력
(F= 4.31, p=.048)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
보였다[Table 1].

3.2. 도덕적 고뇌, 간호근무환경, 인간중심돌봄의 

정도

 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평균 
80.30± 2.67점이며, 간호근무 환경은 2.42± 
0.44점이고, 인간중심돌봄은 3.60± 0.32점이었다
[Table 2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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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Moral distress, Nursing practice environment, Person-centered care            (N=154)

Variables Categories n(%)
Moral distress 

Nursing practice 
environment

Person-centered 
care

M±SD t or F(p) M±SD t or F(p) M±SD t or F(p)

Age

≦ 29 30(19.5) 3.20±0.87
1.96

(.137)

3.59±0.55
1.59

(.193)

3.01±0.29
0.09

(.671)
30-39 38(24.7) 3.50±.001 3.55±0.31 3.68±0.41
40-49 35(22.7) 3.70±0.90 3.71±0.21 3.61±0.56
≧ 50 51(33.1) 3.67±0.12 3.72±0.62 2.98±0.56

Martial 
ststus

Singe 53(34.4) 2.78±0.65 2.08
(.901)

3.51±0.46 0.345
(.098)

3.10±0.55 1.88
(.091)Marry 101(65.6) 3.76±1.10 3.78±0.46 3.39±0.60

Education

College 91(59.1) 3.50±1.07
1.98

(.133)

3.53±0.51
1.25

(.771)

2.99±0.50
2.29

(.123)
University/ 
BSN

49(31.8) 3.77±1.02 3.58±0.59 3.08±0.60

≦Master 13(8.4) 2.98±0.98 3.70±0.61 3.11±0.10

Postiopn
Staff 115(74.7) 3.59±1.07

1.51
(.121)

3.54±0.47
2.34

(.198)

2.98±0.52
1.87

(.076)Change/ 
Head

39(25.3) 3.76±1.01 3.67±0.17 2.98±0.09

Total career
(year)

≧ 5 35(22.7) 3.17±1.11
0.98

(.711)

3.27±0.91
4.12

(.711)

3.31±0.49
4.31

(.048)
6-10 55(35.7) 3.31±0.91 3.94±0.91 2.98±0.71
11-15 21(13.6) 3.71±0.18 3.86±0.57 2.99±0.12
≦ 16 43(27.9) 3.72±0.81 3.73±0.57 3.34±0.81

 Clinical
career
(year)

≧ 3 87(56.5) 3.27±1.11
2.07

(.084)

3.59±0.55
1.98

(.716)

3.22±0.41
1.59

(.231)
4-6 42(27.3) 3.19±1.09 3.59±0.21 2.98±0.50
7-9 13(8.4) 3.70±1.11 3.81±0.19 2.91±0.34
≦10 12(7.8) 3.76±0.90 3.72±0.11 3.96±0.62

Bed

≧ 99 23(14.9) 3.41±0.91
3.34

(.074)

2.37±0.11
2.25

(.097)

3.02±0.59
1.79

(.117)
100-199 36(23.4) 3.28±1.02 2.40±0.59 2.98±0.45
200-299 65(42.2) 3.11±0.19 2.41±0.62 2.99±0.98
≧300 30(19.5) 3.19±0.91 3.07±0.11 3.01±0.54

Table 2. Comparison of Degree of Variables                 (n=154)

Variables M±SD

Moral distress 80.30± 2.67

Nursing practice environment 2.42± 0.44

Person-centered care 3.59± 0.32

3.3. 도덕적 고뇌, 간호근무환경, 인간중심돌봄의 

상관관계

인간중심돌봄은 도덕적 고뇌(r=-.43, p<.001)와
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, 간호근무환경(r=.42, 
p<.001)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. 도덕적 고뇌와 
간호근무환경(r=.05, p<.001)은 정적인 관계를 나
타냈다. 즉,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가 낮을수록, 
지각하는 간호근무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인간중심

돌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[Table 3].

3.4.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결과는 Table 
4와 같다. 인간중심돌봄과 상관관계를 보인 도덕
적 고뇌, 간호근무환경과 일반적 특성 중 총 경
력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. 총 경력은 유
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간중심돌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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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3.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54)

Moral 
distress 

Nursing practice 
environment

Person-centered care

Moral  distress 1

Nursing practice 
environment

.05** 1

Person-centered care -.43** .42** 1

** p<.01

Table 4. Factors Influencing Person-centered Care                 (N=154)

Variables B SE β t p

Moral distress .051 .070 .076 1.029 .01

Nursing practice 
environment

.070 .063 .014 .284 .05

R²=35.3, Adjusted R²=35.0, F=8.142, p<.001

회귀모형은 F값 8.142로 유의하였고, 설명력은 
35.0%였다.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-Watson 
test 1.745로 잔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었으며, 독
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에서는 10을 넘지않아
(VIF=1.710-2.418)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. 
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
는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는 도덕적 고뇌, 간호근
무환경이었다(F=8.142, p<.001)

4. 논의 및 결론

 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
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. 요양
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평균 80.30점으로 
나타나고 있다. 요양병원은 병상 가동율은 상급종
합병원 84%보다 높은 92.4%이며, 요양병원 입원
환자 대부분이 인지기능 저하로 환자 스스로 올
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[5,6]. 이러한 
상황 속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
환자 상태 판단과 타 병원 이송까지 경험하게 되
면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[19]. 요양병원 
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선행연구에서는 77.1점
과 77.16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
[20,21].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 모두 요양병원 

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
보인다. 또한, 점점 대형화로 증가하는 요양병원 
근무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올바로 측정할 수 
있는 도구가 없어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
뇌를 올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올바로 측정
하여 비교할 도구가 필요해 보인다.
  간호근무환경은 본 연구에서는 2.42점으로 선
행연구에서 2.46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
[20]. 이는 상급종합병원 2.77점, 대학병원 3.06
점[22,22]으로 요양병원 간호근무환경의 결과와 
비교해 본 경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
다.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가 인간중심간호를 위
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간호사가 간호근무
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인간중심간호는 
높아진다고 하였다[23,24]. 그러므로 요양병원 간
호사의 간호근무환경 비교·분석으로 현재 요양병
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을 병상수, 주입원환자
유형에 따른 지속적 파악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
가 있다. 
  인간중심돌봄은 3.59점으로 선행연구의 3.37점
보다 높게 나타났다[26].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
상자가 30대가 많았으나, 본 연구에서는 50대의 
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, 총 근무 기간도 6-10년
이 가장 높게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. 간호사의 
연령이 높을수록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게 나타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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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[27]. 그러나 요
양병원 간호서비스인 인간중심돌봄은 간호근무환
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, 단지 간호
사의 연령과 경력으로만 인간중심돌봄이 높게 나
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간호근무환경에 따른 
조직적인 다양한 요인의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.
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은 도덕적 고뇌
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, 간호근무환경과는 정적
인 상관을 보였다. 이는 간호사 자신이 수행할 
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올바른 결정
에 의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인간중심
돌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. 선행연
구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간
호사 자신이 내린 판단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도
덕적 고뇌가 낮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은 높아지고 
있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
[28,29]. 
 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적 고뇌, 간호근
무환경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
덕적 고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근무환경이 
인간중심돌봄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. 그
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만
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
반복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. 
 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
언하고자 한다. 첫째,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
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무
리가 있으므로 지역과 병상 수의 다양화로 반복
연구를 제언한다.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
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기 위
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. 마지막으로, 요양병원에
서의 인간중심돌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
그램 개발을 제언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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